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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gender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internalization or exter-
nalization of symptoms according to the amount of time spent engaged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Methods：The study included a community sample of 755 boys and girls (mean age, 6.6 years), collected from five 

elementary schools in Gunpo, South Korea. Primary caregiv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information 
on demographics, the amounts of time children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and with other activities, and an adapt-
ed form of the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BASC-2). Gender differences regarding externalizing and in-
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examined according to extracurricular education. 
Results：With respect to the boy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those who ha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their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contrast, the girls exhibited no difference. With re-
spect to those children who spent a lot of time engaged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there was a gender-specific differ-
ence only with respect to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Conclusion：A gender-specific difference exists only in terms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time 

spent engaged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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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1) 우리나라 초등

학생의 88.8%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

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량 규모는 약 20조 9천

억 원으로 추정 되고 있다.2) 학벌주의의 사회구조, 여성의 사

회진출에 따른 보육을 위한 대체수단, 교육을 사회적 성공

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 등의 이

유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교육에 참여시키고 있다.3) 과

다한 사교육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의존도 심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하며 학생들의 자기주

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보고들이 있

다.4) 사교육이 경제 및 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이

외에 사교육이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

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초등

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사교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특성

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는 사교육에 의한 높은 스

트레스 수준을 지각하고 있는 아동은 우울감이 높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에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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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고 보고하였다.5) 또한 과다한 사교육 및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상황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학업 영역의 스트

레스를 경험할 경우 아동의 적응 행동 수준도 낮아지게 된

다.6) 과외학습의 스트레스 증후로 짜증이 많이 나고, 괜히 

불안하며 늘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

기도 한다.7)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지적 자극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아동의 전인

적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미 사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

용이 진부하다고 느끼는 점, 개인적인 여가시간의 부족, 성

적향상에 대한 부담감과 앞으로의 진로문제, 피곤하고 힘든 

신체 건강 요인 등이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를 높

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8) 761명의 군포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연구에서9) 사교육 시간은 한국판 

부모 보고형 아동행동진단검사(Korean Behavior Assess-
ment System for Children：Parent Rating Scales-Child, 

BASC-2)의 과활동(r=.092, p<.05), 공격성(r=.073, p<.05), 

비행(r=.073, p<.05), 우울(r=.137, p<.01)척도 등과 상관

관계가 있었다. 아울러 아동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수면시간, 양육자와 보내는 시간, 친구와 보내는 시간 등

의 다른 혼란 변수들을 통제한 회기 분석에서도 사교육 시

간은 우울척도와(F=2.25, R2=.02, beta=.14, p=.001) 비

행척도의(F=2.96, R2=.03, beta=.09, p=.038) 의미 있는 

예측 인자였다. 또한, 사교육 시간 외에도 성별은 정신병리

들의 의미 있는 예측인자였으며 여아는 우울 증상과(beta=.09, 

p=.029), 남아는 산만(beta=-.11, p=.009), 비행행동(be-
ta=-.11, p=.009)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

터 사교육 시간이 미치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영향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러

한 차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생물학적, 환경적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생물학적 원인과 환경적 원

인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우나 남아와 여아는 경험하는 

환경적 위험 요인이 다르거나, 유전자가 표현되는 생물학적 

과정이 다르고 그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환경적 요소와 생물

학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이 다르다는 점이 성별에 따라 정신

과 증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생각 될 수 있다.10)  

정신병리의 남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인 발달

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남아가 태아 때 고농도의 테스토스테론

에 노출 되는 것이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생물학적인 성

숙과 신체적인 성숙이 느리고 충동 억제 능력이 떨어지는 것

과 연관이 있다.11) 또한 사춘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호

르몬의 분비도 남녀의 정신병리 차이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Hypothalamic-pitui-

tary-adrenal(HPA) axis에 음성 되먹임 작용을 약하게 만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서 회복이 느리고 장기적

으로 스트레스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아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진다.12)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서도 남아 신생아는 여아 

신생아 보다 사회적 반응에 덜 반응하고 눈맞춤이 적으며 영

아기에도 분노 이자극성 등의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것이 

어렵다. 반면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

고 정서조절도 뛰어나다.10) 이러한 생물학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남녀 차이에 의해 남아는 외현화 증상을 여아는 내

면화 증상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아동들이 지나치게 사교육에 시간을 많

이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성별에 따라 임

상 증상의 발현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서는 아동들이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 성별에 따

라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발현에 차이가 있다는 가

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은 과목에 상관

없이 학원, 과외, 방과후 수업,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 군포시 학교 보건사업의 자료를 바탕

으로 실시 되었다.13) 군포시 학교 정신보건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군포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연구

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편지를 군포시내 초등학교 학교 교

장과 보건교사에게 보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교 중에

서 5개의 학교가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

교에는 담임 교사를 통해 아동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

에 대한 설명을 적은 편지, 동의서, 설문지를 양육자에게 전

달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지를 받은 각 가정에서는 주 양육

자가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여 아동을 통해 담임교사에

게 전달을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설문지를 받은 1,117명

의 아동 중 786명(70.36%)이 연구에 동의를 하고 설문지

에 답변을 하였으며 사교육 시간과 성별에 대한 정보를 제

대로 표기한 755명(67.59%)의 아동의 자료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이었다.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임

상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2. 인구학적 조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인구학적 변인과 사교육, 그리고 아

동의 행동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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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설문지를 통해 성별, 나이,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 정

도, 아버지의 직업형태, 맞벌이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양육자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동이 사교육을 

받는 시간, 수면시간, 양육자와 보내는 시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분단위로 기록하게 하였다. 사교육은 학원, 개인 과

외, 방과후 수업, 인터넷 강좌 시청, 그 외 과목에 상관없이 

학교 수업 외에 교육을 받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3. 평가 도구 
 

1) 한국판 부모 보고형 아동행동진단검사(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Parent Rating Scales 

-Child, BASC-2)  

BASC14)는 Reynold와 Kamphaus에 의해 개발된 정서 

행동장애 진단도구로 교사용, 부모용, 자기보고용으로 이루

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보고용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16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4점 척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BASC는 9개의 척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과잉행동과 

공격성을 묶어 외현화 문제, 불안, 우울, 신체적 문항을 묶어 

내면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BASC-2는 내적 일관성과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5)  

한국판 BASC-2는 김영신에 의해 표준화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 점수를 한국의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한 

(n=5,000) 규준점수를 기초로 한 T점수로 환산하였다(mean 

=50, sd=10). 이 대상군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는 

0.97로 조사되었다. 9가지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과활동；

0.76, 공격성；0.75, 비행；0.78, 불안；0.80, 우울；0.79, 

신체화；0.77, 비정형성(정신증)；0.79, 위축；0.40, 주의

집중문제；0.26을 보였다. 외현화 행동문제 Cronbach α는 

0.89, 내면화 행동문제 Cronbach α도 0.89를 보였다. 따

라서 예비연구 결과 한국판 BASC-2는 대부분의 척도에서 

미국판과 비슷한 내적 일치도를 보여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

용될 수 있는 평가도구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통계 분석 

첫째, 성별에 따라 인구학적인 변인 및 사교육시간, 친구

와 보내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수면시간 등의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sample t-test 및 

chi square test를 하였다. 둘째, 사교육 시간에 따라 인구

학적 변인 및 이차적 시간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ANOVA 및 chi square test를 하였다. 이때 사교육 시간

을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하를 사교육 시간이 적은군(073

분),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상을 사교육 시간이 많은군(220 

분 이상) 그 사이를 중간군(74-219분)으로 나누었다. 셋째, 

남아에서 사교육 시간에 따라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가 있

는 아동의 빈도가 차이가 있는지 chi square 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임상적으로 외현화, 내면화 문제가 있는 군의 

정의는 BASC-2의 T 점수 6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일 

경우 의미 있는 임상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점수 

범위는 BASC-2의 매뉴얼 분류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신병리를 보이는 위험군과 실제 의

미 있는 증상을 보이는 임상군을 반영한다.14) 여아에서도 

똑같은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사교육 시간에 따라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가 있는 아동의 빈도를 알아보았다. 넷째, 각각

의 사교육 시간 분포에 따라(적은군, 중간군, 많은군) 각각 

남아와 여아 사이에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 차

이가 있는지 chi square test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같은 방

법으로 내면화 문제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모든 통계는 SPSS 15.0(SPSS Inc, Chicago, IL, USA)윈

도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value<.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 특징 

755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남

아 367명 여아 388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6.55±0.51세 

였다. 남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교육 시간, 부모와 보내는 

시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수면시간 등은 차이가 없었다

(Table 1). 그러나 사교육 시간이 적은군, 중간군, 많은군의 

비교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p<.001), 친구와 보내는 시간

(p=.035), 가족 구조(p<.001), 부모의 교육 정도(p=.005), 

아버지의 직업 형태(p=.027), 맞벌이 여부(p<.001) 등에 차

이가 있었다(Table 2). 
 

2.  남아에서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 차이와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차이 

사교육 시간에 따라 세 군으로 나누었을 때 사교육 시간

이 적은군은 52명(14.2%), 중간군은 273명(74.4%), 많은

군은 42명(11.4%)이었다.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경우는 사교

육 시간이 적은군, 중간군, 많은 군에서 각각 11명(21.6%), 

42명(15.7%), 13명(31.0%)을 보였고 외현화 문제를 보이

지 않는 경우는 각각 40명(78.4%), 225명(84.3%), 29명

(69.0%)을 보여 사교육 시간에 따라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χ2=6.3, p=.044). 그러나 사

교육 시간에 따라 분류한 세 군간에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남녀차이 

 － 40 －

아동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χ2=1.37, p=.505)(Table 3). 
 

3. 여아에서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 차이와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차이 

사교육 시간에 따라 세 군으로 나누었을 때 사교육 시간

이 적은군은 62명(16.0%), 중간군은 267명(69.1%), 많은

군은 58명(14.9%)이었다.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χ2=0.57, p=.751) 내면

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는 사교육 시간이 늘어남에 따

라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χ2=3.07, p=.215)(Table 4). 
 

4.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의 남녀 차이  

남아의 경우, 사교육 시간이 많은군에서 외현화 문제를 보

Table 1. Comparison of mean extracurricular education time, mean time spent with parents, mean time spent with friends, sleeping 
tim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sex 

 Male (N=367) Female (N=388) T or χ2 (df) p 

Time variables, Extracurricular education time 145.6 (070.5) 147.8 (074.9) -0.43 0.67 
Mean minutes (SD) Time spent with parents 309.7 (114.4) 315.2 (124.9) -0.60 0.55 
 Time spent with friends 105.5 (065.3) 95.5 (066.5) 1.81 0.07 
 Sleeping time 558.1 (041.7) 553.4 (045.5) 1.45 0.15 
      
Family Living with both parents 333 (090.7) 343 (088.4) 3.30 (2) 0.19 
structure, Living with single parent 4 (01.1) 10 (02.6)   
Number (%) Living with others 5 (01.4) 9 (02.3)   
 Missing 25 (06.8) 26 (06.7)   
      
Educational level of  Both parents at least college-educated 213 (058.0) 242 (068.4) 5.43 (2) 0.07 
parents, One parent college-educated 78 (021.3) 57 (014.7)   
Number (%) Neither parent college-educated 70 (019.1) 81 (020.9)   
 Missing 6 (01.6) 8 (02.1)   
      
Job status  Regular job 344 (093.7) 360 (092.8) 0.83 (1) 0.36 
of father, Temporary or no job 14 (03.8) 10 (02.6)   
Number (%) Missing 9 (02.5) 18 (04.6)   
      
Source of Dual income 240 (065.4) 246 (63.4) 0.06 (1) 0.81 
Family Income, Single income 107 (029.2) 114 (029.4)   
Number (%) Missing 20 (05.4) 28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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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fferences of percent of children with clinically relevant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related with time spent in extra-
curricular education by gender 

Fig. 2. Differences of percent of children with clinically relevant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related with time spent in extra-
curricular education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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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 군에서는 외현화 문제를 보이

는 아동의 빈도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 

6.72, p=.01). 하지만 사교육 시간이 적은군과(χ2=3.77, 
p=.052) 중간군 내에서는(χ2=1.71, p=.19) 의미 있는 남

녀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Fig. 1). 
 

5. 사교육 시간에 따른 내면화 문제의 남녀 차이 

남녀 모두 사교육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내면화 문제가 

증가하고, 사교육 시간에 따른 세 군 모두에서 여아의 내면

화 문제를 보이는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사교육 시간이 적은군：χ2=1.71,  

p=.19, 중간군：χ2=2.21, p=.14, 많은군：χ2=2.37, p=.12) 

(Fig. 2). 

 

고     찰 
 

본 연구는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

제 발현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하루 평균 사교육에 보

내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교육 시간이 많은군, 중간군, 적은

군으로 나누었을 때 남아에서는 사교육 시간이 많은군에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빈도가 높았으나 여아에서는 외현화 

문제, 내면화 문제 모두 사교육 시간에 따른 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원과외 학습을 받는 아

동들에게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과잉기대, 귀가시간이 늦

어 피곤함, 성적으로 인한 경쟁의식, 시간적 여유가 없음, 학

원을 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는 불안감등이 스

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16) 또한 사교육의 과목 수가 

많을수록, 남아 일수록 사교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았

다.3,16) 본 연구에서도 남아에서만 사교육 시간이 많은군에

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성별에 따

라 취약성을 보이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남자는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 여자는 

사회적인 거부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더 크다.17) 여아에서 

남아보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경험하

고 이는 우울증과 연관성을 보인다.18) 사교육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기 보다는 학업 성취와 관련 있으므로 남

아가 이에 대해 더욱 취약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가정

에서 여아보다 남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더 높기 때

문에 남아의 스트레스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16) 청소년기

에 생긴 외현화 문제는 성인기 초기까지 대부분 사라지고 적

응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적지만 아동기에 시작된 외현화 문

제는 성인기까지 비행행동 등의 외현화 증상으로 이어지는 

Table 2. Comparison of mean extracurricular education time, mean time spent with parents, mean time spent with friends, sleeping 
tim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Little Average Much 

 
F or χ2 

 
p 

Sex,  Boy 52 (14.2) 273 (74.4) 42 (11.4) 2.90 0.234 
Number (%) Girl 62 (16.0) 267 (69.1) 58 (14.9)   
       
Time variables, Time spent with parents 325.5 (139.5) 322.0 (114.9) 247.0 (100.3) 17.35 <.001 
Mean Minutes (SD) Time spent with friends 111.3 (075.0) 101.2 (063.5) 87.0 (066.9) 3.38 0.035 
 Sleeping time 551.3 (042.8) 559.4 (041.2) 541.5 (053.6) 1.45 0.15 
       
Family structure, Living with both parents 104(015.3) 491 (072.1) 86 (012.6) 23.6 <.001 
Number (%) Living with single parent 3 (020.0) 4 (026.7) 8 (053.3)   
 Living with others 3 (021.4) 8 (057.1) 3 (021.4)   
       
Educational  Both parents at least college-educated 58 (012.7) 345 (075.5) 54 (11.8) 15.1 0.005 
level of parents, One parent college-educated 24 (017.8) 97 (071.9) 14 (10.4)   
Number (%) Neither parent college-educated 34 (021.9) 93 (060.0) 28 (12.9)   
       
Job status of  Regular job 106 (014.9) 516 (072.7) 88 (12.4) 7.24 0.027 
father, Temporary or no job 5 (020.8) 12 (050.0) 7 (29.2)   
Number (%)    
       
Source of Dual income 36 (016.1) 143 (063.8) 45 (20.1) 15.7 <.001 
Family income, Single income 71 (014.5) 370 (075.7) 48 (09.8)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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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더욱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9) 따라서 남

아에서 사교육 시간이 많은 경우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 

동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남아는

향후 성인이 되어서 정신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군

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여아의 경우에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내

면화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는 일반

적인 정신병리의 지표인 분노나 정서적 곤란 등의 표현을 참

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구에서 밝혀진 것 보다 여아들의 정

신병리가 더 심할 가능성도 있다. 즉 여아의 경우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정서를 숨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나 선

생님, 임상가 들은 여아의 적응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

을 수 있다.20) 여아에게서 분노를 덜 느낀다는 증거는 없으

며 오직 신체적인 공격성이 덜 나타날 뿐이라는 사실도 간과

하여서는 안 된다. 여아들은 공격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남아에서처럼 신체적인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

로 대인 관계에서 한 사람을 소외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

적 공격성을 보인다.21) 게다가 여아는 초기 아동기부터 공

감, 죄책감, 친 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한다. 그리고 순응적이며 권위적인 존재

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22) 이러한 요인으로 인

해 여아의 정신 병리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시간에 따라 인구학적 변인과 이차

적인 시간변수(부모와 보내는 시간,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사교육 시간과 관련된 아동의 정신 병리는 

이런 인구학적 변인의 차이 또는 이차적인 시간변수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선행 연구9)에서는 이런 이차

적인 시간변수를 통제한 회귀 분석에서도 사교육 시간이 우

울과 비행의 의미 있는 예측인자였으므로, 특히 사교육 시간

이 정신 병리와 연관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

조와 아버지의 직업 형태가 사교육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

였으나, 가족 구조의 경우 양부모와 살지 않는 경우는 모두 

14명(2%)이고, 아버지의 직업 형태에서도 아버지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는 24명(3%)으로 대상군 수가 적어 통계

적으로는 세 군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수가 

사교육으로 인한 외현화 문제 및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었다. 그러나 사교육 시간에 

따라 맞벌이 여부와 부모의 교육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고 

사교육 시간이 아닌 이들 변수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 및 내

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남아와 여아의 외현화 문제 비교에서는 사교육 시간이 많

은 군에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남아의 빈도가 더 높았다

(p=.01). 내면화 문제의 비교에서는 사교육 시간에 따른 세 

군에서 모두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여아의 빈도가 높은 경

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 하지는 않았다. 한국 아

동을 대상으로 한 BASC-2의 표준화 예비 연구23)에서 성

별에 따른 내면화 문제(p=.96)와 외현화 문제(p=.576)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BASC-2에서의 남녀 

특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남녀의 심리적 

반응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

는 같은 환경적 위험 요인에서도 남녀의 심리적 반응은 차

Table 3. The differences of frequencies who hav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who hav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the tim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boys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Little Average Much 
χ2 (df) p 

Ext (+), No (%) 11 (21.6) 42 (15.7) 13 (31.0) 
Ext (-), No (%) 40 (78.4) 225 (84.3) 29 (69.0) 

6.3 (2) 0.044 

Int (+), No (%) 3 (5.9) 30 (11.3) 5 (11.9) 
Int (-), No (%) 48 (94.1) 239 (88.8) 37 (88.1) 

1.37 (2) 0.505 

Ext：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t：children with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able 4. The differences of frequencies who hav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who hav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the tim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girls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Little Average Much 
χ2 (df) p 

Ext (+), No (%) 05 (08.5) 031 (11.8) 06 (10.3) 
Ext (-), No (%) 54 (91.5) 232 (88.2) 52 (89.7) 

0.57 (2) 0.751 

Int (+), No (%) 08 (13.8) 041 (15.5) 14 (24.1) 
Int (-), No (%) 52 (86.7) 223 (84.5) 44 (75.9) 

3.07 (2) 0.215 

Ext：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t：children with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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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인다는 과거의 여러 연구들과 일치한다. 엄마의 강

압적 행동은 남아의 신체적인 공격성과 파괴적 행동을 예측

하게 하지만 여아에서는 오히려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였다.24)  

또한 아동에 대한 엄마의 분노는 남아에게서는 비행 문제를 

일으키지만 여아에게서는 오히려 비행 문제를 감소시켰다.25)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남아의 빈도가 더 높은 것은 생물학

적인 원인, 사회적 환경적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후 20

개월까지는 여아가 전두엽, 측두엽, 꼬리핵 등이 남아보다 빠

른 발달을 보인다. 전두엽은 판단과 충동조절에 중요한 역

할을 하므로 빠른 전두엽의 성숙은 여아에서 외현화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여아의 경우 언어 발달이 더 

빠르고 표현 능력이 더 우수하므로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공

격성이나 행동문제가 덜 나타나게 된다.25) 기질적인 차이도 

정신 병리의 성별 차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아는 주의 

통제능력(effortful control)을 덜 보이고 이러한 기질적 특

징을 보이는 것은 남아에서 더 많이 보이는 공격성, 비행 행

동 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26) 방어기제 

또한 성별의 차이가 있는데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감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사용하고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

하여 반추하는 경향이 많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반면 남아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기제를 많이 사용한다.27) 부모의 양육 태도도 정신병리의 성

별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는 남아에게서는 분노를 

여아에게서는 두려움, 부끄러움 등의 감정을 보다 수용한다. 

선생님 역시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기대를 가지고 같은 행

동에 대해서도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며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덜 활동적이고, 의존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는 경

향이 있다. 또래들도 역시 성 역할에 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결국 아

동들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자신의 성 역할과 일치되는 방식

으로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28,29) 

성별에 따른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발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신병리의 발달 연구에서 성별을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발달 정신병리의 연구에서 성별을 고

려하지 않는 것은 연구의 영 가설이 결과가 되는 오류가 생

길 수 있다.20) 정신병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

는 향후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한 복잡한 원인을 규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예후에 영향

을 주는 인자가 달라진다. 즉, 여아에서는 엄마의 우울이나 

부정적 태도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나 남아에서는 가족의 

인자가 치료결과와 상관이 없었다.20)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

른 임상적인 차이의 이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적절한 임상

적 양상의 예측과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

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사교육 시간과 

남아의 외현화 문제의 인과 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 또한 

여아와 남아 사이에 외현화 문제의 발현에 차이가 있다 하

더라도 성별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못

하였다. 둘째, 사교육 시간에 따른 인구학적 변인들과 이차

적 시간 변수들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BASC-2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신병

리를 평가 하였으며 이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어머니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한 평가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시간만을 고려하였으며 사교육의 형태 

및 과목등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전 연구에 의

하면 사교육의 유형에 따라서도 아동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3)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

단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기부터의 사교육 경험이 오랜 시간

이 지난 후에 아동의 성격이나 정서문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결     론 
 

사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남아의 빈

도가 높았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사교육 시간에 따라 외현

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

다. 사교육 시간별 남녀의 행동 문제 비교에서 외현화 문제

의 경우 사교육 시간이 많은 군에서 남녀 차이가 있었고 내

면화 문제는 사교육 시간별로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사교

육을 많이 받는 남아의 경우 외현화 문제의 빈도가 높아지

며 이는 향후 성인기에서 정신과적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겠다. 또한 성별

에 따른 정신병리의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향후 정신

과 문제에 대한 복잡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성별 차이·외현화 문제·내면화 문제·BA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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